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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우수작 1점, 우수작 10점 선정

남해관광문화재단이 지난 2월 1일~4월 30일 진행한 '남해다움 관광·문화 우수 콘텐츠 발굴 콘테스트'의

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.

남해 관광·문화를 주제로 지역 콘텐츠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전

달력, 독창성, 활용성,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 총 2차에 걸쳐 심사가 진행됐고, 최우수작 1점과 우수작 10

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. 이번 콘테스트에 출품된 작품은 총 59점이었다.

 최우수작은 남해의 제철 음식과 생활상을 주제로 한 '남해에서 먹는 삶'이 차지했다. 이 작품은 진솔한 표

현으로 남해의 싱싱한 제철 먹을거리를 매력적으로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.

또한, '남해에서의 셀프 웨딩 촬영기', '남해에서 보물을 찾다', '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남해로 떠나봐'

등 남해에서 느낀 다양한 소회가 담긴 작품 10점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.

총 11점의 수상작은 남해관광문화재단 홈페이지 고시·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최우수 작품에는 50

만 원, 우수 작품에게는 각 3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.

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"문화 소비자가 비교적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인 여행기나 수필

을 통해 남해가 가진 관광·문화자원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려고 했다"며 "아름다운 남해의 참모습을 알리

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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